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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

량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사관 299명, 병사 299명의 1:1 대응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상관

및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하였다(TLI=.910, CFI=.924, RMSEA=.079, SRMR=.062).

그 결과,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 관

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는 부사관 리더십 역량

이 높을수록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켜

성역할 갈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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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은 병영생활의 핵심관리자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최일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육군부사관학교, 2015). 군

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는 부하들

의 욕구, 기대, 태도를 이해하고, 조직의 기대

가 반영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영용, 2001).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

사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돕는 역할

을 하는 간부가 부사관이다. 병사들의 군 생

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사관의 리더십 역

량이 강조되는데, 군에서의 리더십 연구들은

대부분 장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

사관 관련 연구는 찾기 어렵다. 리더십 개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리더들은 일선

조직원들과 대면접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리

더십을 발휘하는 계층이라는(최병순, 2008) 점

을 고려할 때, 부사관 대상의 리더십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의무 입대한 20대 초반의 병사들은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추구하는 신세

대들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어 군대라는 획

일화되고 통제된 집단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김옥란, 김완일, 2014). 특히 육군의 경우,

직접 지원하여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는 해

군, 공군과 달리 강제 징집되는 특성 때문에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

하다. 군 조직은 개인 복지보다 조직문화의

가치가 우선되며(허재영, 2010), 연대책임을 강

조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군은 계급과 직

책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규칙과 명령에 절

대 복종해야 한다(김완일, 2006; 양원영, 2014).

이와는 달리 현시대의 병사들은 개인적인

성장배경이 다르고, 다양한 성격 양상을 나타

내며(김태현, 2013), 자기중심적 가치성향과 개

인주의적 특성을 가진다(구승신, 2004). 병사들

이 가지는 개인주의적인 성격특성은 군의 특

수성과 군이 요구하는 기대에 맞지 않아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핵가족 환

경에서 성장한 인원들은 이탈을 허용하지 않

는 통제된 집단생활이(정병삼, 2004) 익숙하지

않다. 결국 군에 입대한 신세대 병사들은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군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된다.

병사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근

무지 이탈, 군내 자살로도 이어지며(육군본부,

2008),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비행문제로 인

해(심우섭, 2008)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3년 12월에 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

를 받은 이후, 한 달여 가량 여러 명의 선임

병사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결

국 사망에 이른 사건, 2014년 6월에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관련 사례이다. 군

대는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조직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사관의 리더

십 역량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사관은 병

사들을 돌보며,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어

머니이자,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며, 모델링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

을 한다. 더 이상 부사관의 도움 없이 지휘관

이나 장교 몇 명에 의존해서 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완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손익준, 2007). 부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되면 병사들의 군 복무 부적응으

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군 생활 적응을 높

일 수 있다(이선주, 2006).

육군 부사관은 관련분야의 전문가이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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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계급이 낮은 부사관 및 병사들의 멘토로

서 군 조직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능동성과

자율성 및 책무성이 강조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사관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군 조직에서 관

리자(manager)로서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소

극적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leader)로서의 역할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야 한다. 이처럼 리더로서 부사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부사관의 리더십 연

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사관이 리

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사관

의 리더십 역량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육군 부사관을 대상

으로 한 리더십 연구는 드물다.

군 리더십은 일반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구

별된다(손익준, 2007). 군인들은 민간인에 비해

복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가 안녕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한다(김영일, 2009).

Yukl(1998a)은 리더십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군 조직과 산업 조직 간 리더십 특성에 차이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병순(2009)은 군 조

직 연구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역량 특성 요인

들은 용기와 대담성, 책임감, 리더십 유효성과

성취 그리고 윤리적 행동과 성실성 등인 반면,

기업에서는 행정기술, 체력, 의사소통기술 등

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군은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 어느 조직보다

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대단위의 작전이 임

무완수에 있어 필수적이며, 사기, 단결력 등과

같은 공동 가치가 강조되는 조직이기 때문이

다. 군 리더십 연구는 어떤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1950년대부터 시작

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

영춘, 백유성, 2011). 미 육군에서는 리더의 구

비요건을 “Be(가치)-Know(지적능력)-Do(행동역

량)”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어떠한 가치를

겸비해야 하는가(Be),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Know) 그

리고 리더로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무

엇을 해야 하는가(Do)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모형화하였다(Department of Army, 1999). 개정

판에서는 “Be-Know”를 자질(Attributes)로 통합

하여 “자질과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으

로 분류체계를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Department of Army, 2006). 최근 군 리더십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행동유형, 리더십 프로그램 개

발, 리더십 교육 현황,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이 조직몰입․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군 조직의 리더들

이 갖추어야 될 리더십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 리더십은 강군 육성, 전투력 강화 등을

근간으로 리더들이 강인함을 발휘하기를 기대

한다. 국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군은 경쟁, 성취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

성중심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군의 남성적 특성과 관련된 측면이 성역할이

다. 성역할은 한 사회 문화 안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대되는

행동을 말한다(O'Neil, 1981a). 군 리더십 역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요인들은 용기와

대담성, 책임감, 성취 등이다(최병순, 1988). 이

러한 리더십 요인들의 특성은 사회가 남성에

게 적합하다고 규정하는 남성 성역할의 긍정

적 측면인 도구성(Bem, 1974)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구성(Bem, 1974)은 많은 남성이 현실

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므로

도구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남성들의 상대

적 열등감을 증가시킨다. 남성중심의 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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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임무의 특성상 리더에게 강력한 추진

력과 통제력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

대하는 반면, 관계성과 공감 등 성역할의 여

성적 측면은 억압하도록 요구한다. 군의 리더

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사회가 남성에게 기대

하는 성역할과 유사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을 따르지 않았거

나 따를 수 없을 때,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O'Neil, 1981b), 한 개인의 사회화 과

정에서 지나친 성역할 내면화에 의해 자신 혹

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이라고

한다(Good et al., 1996; Good, Robertson, &

O'Neil, 1995;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따라서 성역할 갈등은 남녀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고 관련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이 높

을수록 자존감은 낮고(김지현, 최희철, 2004;

Sharpe & Heppner, 1991), 우울은 높고(김지현,

최희철, 2004; 김지현, 최희철, 2007; Good &

Mintz, 1990a), 친밀감은 낮음을(Sharpe &

Heppner, 1991) 발견하였다.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

등이 높을수록 남성 자신의 결혼만족은 물론

여성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낮았으며(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아내구타에 대한 허용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

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심

한 음주, 분노의 폭발, 공격 행동으로 결말

짓는 경향이 있다(Cochran & Rabinowitz, 2000;

Kilmartin, 2007; Lynch ＆ Kilmartin, 1999). 또

한 내면화된 남성성은 공격적이고 인식되지

못하며,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연관되어 있다

(Kopper & Epperson, 1996). 남성의 성역할 갈

등에 관한 연구는 내면화된 전통적인 남성성

과 개인의 적응 간에 중요한 연결 고리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행동과 심리적 부적

응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Good, Robertson, &

O'Neil, 1995).

사회가 남성에게 부여하는 어떤 역할은 소

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Pleck,1995), 군

간부들에 대한 과도한 성역할 기대 또한 모든

리더들이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간

부들은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관

련 있는 리더십 역량의 특성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간부들은 리더로서

의 실패와 남성으로서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

하게 된다.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비판 없

이 수용하여 자신의 성취 준거로 삼았으나 현

실적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없고, 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김지현, 최희철, 2007). 성역할 갈

등(gender role conflict)을 경험하는 간부는 자신

의 성공을 위해 부하들에게 지나친 남성성을

요구하거나 병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친밀

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이

러한 결과는 리더십 실패로 이어진다.

군 생활 1년 미만의 병사들이 복무에 잘 적

응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구성원

들의 정서적 지지와 상․하간의 신뢰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공감의 부족이라

고 밝힌 연구가 있다(김광률, 남상인, 김무영,

2010). 공감은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

고 민감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Rogers et al., 1967), Rogers(1980)는 타인의 변

화와 학습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수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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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감의 경험이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

는 것(Eisenberg & Strayer, 1987)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경환(2005)은 상급자의 공감이 클수록 하급

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능력 발휘를 촉진

시킨다고 하였으며, 구남웅(2002)의 연구에서

는 직속상관에 대한 부하의 친밀도가 부하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은 군에 입대

하게 되면 군 입대 이전에 맺었던 관계는 단

절되고 동료병사나 간부와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게 되는데, 발달심리학적으로 보면 병사

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

기이므로(Erikson, 1959)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긍정적 정서경험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

응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효

영, 1999; 권승미, 2003).

남성들은 성장과정에서 공격성, 독립성, 적

극성 등의 남성적 특성을 내면화하는 반면,

감정표현과 공감 등 여성적 태도와 행동은 피

하도록 사회화된다(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낮은 타인 공감은 높

은 수준의 남성 성역할 갈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경, 2000;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les,1996; Pollack &

Levant, 1995; O'Neil, Good, & Holms, 1995,

Sharp, Heppner, & Dixon, 1995). 현대사회에서

기대되는 효과적인 리더십은 높은 비전을 바

탕으로 리더와 구성원이 연결되며,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완전한 인격체

로서 관리하여 구성원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병사

들은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장

교에 비해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부

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된다.

소부대 지휘자로서 최일선에서 병사들과 소통

하는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한다면 병

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힘들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 기대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없

어 결국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사관을 비롯하

여 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간부들은 성역

할 갈등을 극복할 때 조직에서 기대하는 리더

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육군 부사관들이 성

역할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리더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병사들

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현주, 2012).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측정

하고,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

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모형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성역할 갈등은 생애 초기에 내

면화된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이므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개입을 통해 변화하기 어렵다.

또한 성역할 갈등은 개인의 부정적 측면인 데

반해 리더십 역량은 긍정적 측면이기 때문에

상담장면에서 단기 접근이라면 내담자의 저항

이 적고 역량 강화 훈련을 통해 발달 가능한

긍정적 요소인 리더십 역량에 대해 개입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개변인을 확인하여 타

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밝혀진다

면 매개변인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성역할

갈등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통제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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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 리더십 역량이 향상되어도 부사관의 성

역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사의 군 생

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

들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촉진하여 리더십 역량을 높이고, 병사들의 안

정적인 군 생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육군 부

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함으로써 병사의 군 생

활 적응을 도모하고 군의 중요 목표인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부사관 한 명당 분대원 한 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였으며, 각각 분리된 공간에

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사관 299명, 병사

299명의 1:1 대응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는 간부용(부사관)과 병사용으로 나뉜

다. 간부용은 성역할 갈등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사용은 해당 부사관의 지휘

를 받는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와 병사 자신의 군 생활 적응에 해당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관의 인구학적

특성은 하사 112명(37.5%), 중사 185명(61.9%),

상사 2명(0.7%)이었으며, 평균 복무 개월 수는

62.5개월이었다. 나이는 만 21세~39세까지 분

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170명

(56.9%)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전문대

졸이 111명(37.1%)으로 고졸 다음으로 높게 나

타났다. 병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이등병 4명

(1.3%), 일병 88명(29.4%), 상병 157명(52.5%),

병장 50명(16.7%)이었으며, 평균 복무 개월 수

는 13.4개월이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만 21~22세에 해당하는 병사가 235명(78.6%)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학력은 고

졸이 103명(34.5%)이었으며, 대학재학이 186명

(62.2%)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하

였다.

변인 구분 빈도 비율(%)

계급

하사 112 37.5

중사 185 61.9

상사 2 0.7

합계 299 100

복무

기간

2년 미만 58 19.4

2년 이상~4년 미만 55 18.4

4년 이상~6년 미만 80 26.7

6년 이상 106 35.5

합계 299 100

나이(만)

21~25세 149 49.8

26~30세 109 36.5

31~35세 36 12.0

36세 이상 5 1.7

합계 299 100

학력

고졸 170 56.9

전문대졸 111 37.1

대졸 18 6.0

합계 299 100

주. N=299.

표 1. 부사관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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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였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37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나,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자 축약형이 개발되었다(이수연, 김인순, 김지

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성평등의식 검사와 한국형 다면성별의

식 조사의 하위척도인 적대적 성차별의식 척

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성평등의식 검사와

의 상관(r=.505, p=.000), 적대적 성차별의식

척도와의 상관(r=.411, p<.01)은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축약형은 6개 요인별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은 ‘성공․

권력․경쟁, 남성우월, 가장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은 ‘다

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

는 중요하다’,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

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나는 가족의 생계

를 책임져야 한다’,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

다’,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다’,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

를 불편하게 만든다’ 등이다. 한국형 남성 성

역할 갈등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는 이수

연 등(2012)의 연구에서 .90이었으며, 축약형

전체 문항의 ⍺는 .80이었다. 6개 하위요인별

α는 .78에서 .88로 나타났다.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

김정현과 김지현(201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병사의 평정에 의해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이 측정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4요인 23문항

으로 관계기술(10문항), 주특기전문성(4문항),

충성심(4문항), 상황대처능력(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각 문

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 역량

변인 구분 빈도 비율(%)

계급

이등병 4 1.3

일병 88 29.4

상병 157 52.5

병장 50 16.7

합계 299 100

복무

기간

4개월 미만 4 1.3

4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78 26.1

11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47 49.2

18개월 이상 70 23.4

합계 299 100

나이(만)

19~20세 42 14.1

21~22세 235 78.6

23~24세 18 6.0

25세 이상 4 1.3

합계 299 100

학력

고졸 103 34.5

전문대졸 10 3.3

대학재학 186 62.2

합계 299 100

주. N=299.

표 2. 병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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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거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주도성, 군 생활 만족 척도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병사들이 평가한 부사

관 리더십 역량과 병사들이 평가한 부사관의

주도성 간 상관(r=.738, p<.01),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과의 상관(r=.571, p<.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척도의 준

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여 국가에 충성 한다’, ‘전

투장비 조작, 운용, 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

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식별하는 능력이 뛰

어나다’, ‘타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순간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

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문항

의 신뢰도(Cronbach's ɑ)는 .94였다. 각 요인별

α는 .76에서 .94였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김옥란과 김완일(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병사에

게 설문하였다. 하위요인은 군 생활 가치(7문

항), 애인관계(5문항), 심신건강(7문항), 업무능

력(5문항), 선임관계(4문항), 동료관계(4문항)

등의 6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이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적

응상태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를,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군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군 생활 스트레스(r=.79,

p<.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지(r=.65, p<.01), 자아탄력성(r=.6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군

생활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애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탈영하

고 싶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걱

정이 된다’, ‘동료들은 나를 좋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ɑ)는 .94였다. 6개 하위요인별 α

는 .77에서 .89로 나타났다.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각 변

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수 추정을

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hood estimation,

ML)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지

수로는 �²통계치와 CFI, TLI, RMSEA, SRMR

등을 보고하였다. CFI(.90이상), TLI(.90이상),

RMSEA(.10이하), SRMR(.10이하)을 중심으로 평

가하였다(홍세희, 2000).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육군 부

사관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이 병사가 지각한

군 생활 적응(r=-.416, p<.01), 병사의 평정에

의해 측정된 부사관 리더십 역량(r=-.18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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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은 부사관 리더

십 역량(r=.50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있어 부사관의 성역

할 갈등은 부정적 영향을, 부사관 리더십 역

량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부사관 리더십 역량

간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부사관의 성역

할 갈등이 부사관 리더십 역량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측정 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²=290.04

변 인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성역할 갈등 -

리더십 역량 -.180** -

군 생활 적응 -.416** .501** -

M 2.69 4.45 4.17

SD 0.90 0.54 0.59

왜도 0.926 -0.962 -0.751

첨도 0.725 0.414 -0.026

주. N=299. **p<.01.

표 3.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요인 요인부하량(표준화계수) 표준오차 p

성역할

갈등

성공․권력․경쟁 1.00(0.393) - -

남성우월 1.78(0.764) .27 .000

가장의무감 0.49(0.171) .19 .009

일․가정 양립 갈등 1.98(0.771) .31 .000

감정표현 억제 2.02(0.778) .31 .000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2.08(0.892) .32 .000

리더십

역량

관계기술 1.00(0.819) - -

주특기전문성 0.89(0.762) .06 .000

충성심 1.17(0.902) .07 .000

상황대처능력 0.97(0.840) .06 .000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가치 1.00(0.510) - -

애인관계 2.04(0.719) .25 .000

심신건강 2.28(0.880) .26 .000

업무능력 1.63(0.838) .18 .000

선임관계 1.62(0.708) .19 .000

동료관계 1.18(0.572) .16 .000

주. N=299.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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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 CFI=.924, TLI=.910, RMSEA=.079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얻었으며, 추정된 부하

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성역할 갈등의 경우, ‘가장의무감’의 요인부

하량이 0.494로 낮게 나타났다. 해당요인의 문

항을 살펴보면,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실시대상의 나이는 만 21~25세의 비율

이 49.8%, 만 26~30세의 비율이 36.5%를 차지

했다. 이는 평균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 중 미혼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가족에 대한 책임과 희생

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의무감’이 모든 대

상에게 공통된 의미로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조 모형 검증

모형 적합도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얻었다. 병사의 평정에

의해 측정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부사관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과 병사가 지각한 군 생활

적응을 매개하고,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병

사의 군 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

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 모형은 간접효과도 있지만

직접효과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사관

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

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통제되었다 하

더라도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

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

로 나타나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병사

의 군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측정모형 분석결과

요인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성역할 갈등 .268(1.00)

리더십 역량 -.057(-.217) .259(1.00)

군 생활 적응 -.099(-.557) .089(.512) .117(1.00)

표 5. 요인 간 분산-공분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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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속 각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표준

화 계수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부사관 리더십 역량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부

사관 자신의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

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육군 부사관의 성

역할 갈등이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매개로 병

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에 대해 sobel test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적합도 �² df p CFI TLI SRMR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290.04 101 .000 .924 .910 .062
.079

(.069, .090)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 표준화계수(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성역할 갈등-> 군 생활 적응 -.468**(.049) .309**(.064)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217**(.062) .213**(.047)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411**(.050) .276**(.047)

주. **p<.01.

표 7. 경로계수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접효과

(비표준화)
표준오차 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059 .021 .005 -.100, -.017

표 8.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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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089, p=.001), 효

과의 크기 측면에서 군 생활 적응에 대한 R²

값은 .471로,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분산의

4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

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육

군 부사관과 병사가 1:1 대응되도록 실시하였

으며, 각 29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부사관 자신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사관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남성이 타인보다 앞서고 최고가 되기 위

해 일과 학업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조직에

‘최고의 위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소수의

남성들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Gysbers,

Heppner, & Johnston, 2003). 남성들이 조직에서

경쟁과 비교를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한 일에

집착한다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의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

(Blazina, Pisecco, & O’Neil, 2005). O’Neil(2008)에

의하면 성역할 갈등을 겪는 남성은 애착, 친

밀감, 감정의 노출, 우정 등 관계형성에 있

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Ryan과

Deci(2000)도 이 상태의 남성은 관계성을 충족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중섭(1985)의

연구에서는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련된 요

인으로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이

종호(1996)는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정서적

환경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발

견하였으며, 군 생활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고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는데, 병

사의 정서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

이 바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부사관이다.

부사관은 병사들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병사들의 군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돌

보며,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공

과 경쟁을 지향하는 남성의 경우, 성역할 갈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여성적 특성 및 여성

성역할과 유사한 관계성을 촉진하기 어렵게

된다. 즉, 부사관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킨다면 병사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고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높

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육군 부사관 자신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은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

수록 리더십 역량 수준이 낮아서 리더십 발휘

의 대상이 되는 병사들을 잘 지휘하기 어려움

을 의미한다. O’Neil et al.,(1986)에 의해 제시

된 성공․권력․경쟁, 감정억제, 남성 간 애정

억제, 일․가족 간 갈등의 하위요인 중 특히

리더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인은 ‘감

정억제’이다. 감정억제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을 나

타내는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O’Neil, 1981b). Wisch와 Mahalik(1999)

은 감정억제가 높은 남성은 타인과 피상적

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Hayes와

Wheelwright(1984)는 감정억제가 높은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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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높은 감

정억제를 보이는 부사관의 경우, 공감능력 발

달에 혼란을 경험하고, 병사들과 감정이나 생

각을 나누지 못하는 등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부대원들에 대해 좋은 생각이 들어도

정서표현을 하지 못하며, 남성중심의 군 조직

에서 자신의 높은 남성성을 보이고 주변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병사들에게 오히

려 엄격할 가능성이 있다. 정민선(2012)은 성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이 실패감을 극복

하기 위해 타인에게 과장된 전문성과 권위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역할 갈등

을 경험하는 부사관의 경우, 감정억제로 인해

대인관계가 빈약해질 수 있으며, 스스로 리더

십 유능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이는 리

더십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사관 리더십 역

량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또한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병사들의 군 생활 적

응에 간부의 리더십 자질과 관계형성이 영향

을 미친다는(구남웅, 2002; 원제윤, 2004; 황용

주, 2001; 권승미, 2003; 김혜정, 2007) 선행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사관들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심리

적 안녕의 감소(예,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와

상관이 있으며(O’Neil, 2008), 친밀감이 부족하

고 친밀한 자기노출이 적다(Sharpe et al., 1995)

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지향적 리더는 병사의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정적 상관을 미친다는 이선주

(2006)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

은 부사관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부

사관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사

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설

명하는 변량만큼이나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향

상되어도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군 조직에서 부사관들은 성공욕구

등 성역할 갈등의 요소들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부사

관 개인이 자신의 당위적 사고를 보다 유연하

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상담

장면에서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의

핵심신념을 탐색하는 인지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부사관들의

적극적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성역

할 갈등은 생애초기에 내면화되어 변화시키기

어려운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부사관 선발

시 성역할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병사들과 가까이에서 접촉하면서 지

휘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의 성역할 갈등

을 확인하여 임무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높

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의 경우,

병사들의 군 생활을 지도하고 적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전담으로 하는 병력관리 임무보

다는 기술직 등 전문적인 분야에 배치하여 성

취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유용할 것이

다. 연구의 결과는 육군 병사들의 군 생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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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부사관들이 성역할 갈등을 잘 인식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

량이 매개하는지를 밝힌 최초의 시도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

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

관 리더십 역량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을 확인하여 육군 부사관 리더십의 중요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육군 부사관 리

더십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사관

의 내적인 속성이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육군

부사관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려면 부사관의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중

요한 준거가 만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

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되면 병사들의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군내 사고를 예방하

고, 병사들의 심리적 건강과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육군 부사관들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의 경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성역할 갈등이 타인의 적응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대부분 일치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분노의 폭발, 공격

행동으로 결말짓는 경향이 있다(Cochran &

Rabinowitz, 2000; Kilmartin, 2007; Lynch ＆

Kilmartin, 1999). 이러한 결과는 부사관이 경험

하는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역할 갈

등이 높은 육군 부사관이 병사들을 지휘할 때,

매개효과가 검증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강

화시켜주는 것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

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사관이 응답한 자신의 성역할 갈등

과 부사관의 지휘를 받는 병사가 응답한 부사

관 리더십 역량 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민선(2012)의 연구에서 남성 상담자

의 감정억제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은 떨어졌으

며, 상담자의 높은 공감은 내담자의 상담만족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남성

성역할 갈등의 하위요인인 감정억제에 대해

스스로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내담자의 상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가 없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여성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이처럼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남성이

스스로 평가한 성역할 갈등에 비해 타인이 평

가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 건강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사회에서는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

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갈등 척도는 성공․권력․경쟁추구, 감정억제

등 일반적으로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을 측

정하고 있지만 군에서 기대하고 요구되는 특

성과 맥을 같이 한다. 군의 이러한 남성 중심

적인 사고와 문화는 부사관들에게 남성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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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강한 군인의 우월성을 내면화하도록 하

여 성역할 갈등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바람

직한 속성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연구의 결과는 남성중심 조직인 군의 전통

적인 사고방식과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 흥

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관이 스스로 평정한 성

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은 자

신과 타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O'Neil, 1982; Pleck, 1981) 선행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군의 남성중심

문화적 특성이 사회에 비해 성역할 갈등의 요

소들을 더욱 잘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사

회에 비해 솔직한 응답을 통한 의미 있는 결

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군인을 대

상으로 하는 성역할 갈등과 다른 측면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역할 갈등이

높은 육군 부사관의 경우, 리더십 역량이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급과 권력, 목표중

심의 군 조직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

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군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는 강인한 남성성을 요구하는데,

육군 부사관들은 군에서 기대하는 성역할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를 수 없을 때, 긴장과 스

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O'Neil, 1981b).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대인간 심리적 행복(예, 친밀

감)이 낮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김지

현, 최희철, 2007; O’Neil, 2008)고 하였으며, 높

은 수준의 남성 성역할 갈등은 낮은 타인 공

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경,

2000;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les, 1996; Levant, 1997; Pollack, 1995; O'Neil,

Good, & Holms, 1995, Sharp, Heppner, & Dixon,

1995). 이러한 결과는 육군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할 경우, 병사들의 어려움을 공감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하위요인인 관

계기술 형성이 어려워져 리더십 실패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

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군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현

재 한국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개성과 자유

분방한 생활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성격양상

을 나타낸다. 특히 육군의 경우, 강제 징집되

는 특성으로 인해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병사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

려움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방

위를 위한 전투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부사관은 이처럼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기 때

문에 장교에 비해 병사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리더십 역량이 반드

시 요구된다. 부사관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

여 병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소통, 공감하

게 된다면 보다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 군대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사관이 리더십

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

역할 갈등 수준을 인식하여 해결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뿐

만 아니라 병사와의 관계형성과 병사의 군 생

활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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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의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갖고, 부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

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

구가 부족하여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의무 입대한 육군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부사관들이 성역할 갈등을 인식하

고 극복하여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다

면 병사의 군 생활 만족과 심리적 적응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

과를 통해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중요

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사관이 성역

할 갈등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며, 부사관

선발 및 보직부여 시, 부사관들의 성역할 갈

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점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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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Army Officer

Leadership Competen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Soldier Adjustment

Jung-Hyun Kim Ji-Hyeon Kim Jun-Yeop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leadership competencies among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s and the adjustment to the army

environment of soldiers under their command. Data from individual meeting with 299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299 soldiers were examined, utilizing goodness-of-fit of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data. Result indicated that gender role conflicts of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significantly predicted adjustment of soldiers to the army environment. Specially,

noncommissioned officers with a high degree of leadership competencies had a positive effects on soldiers'

adjustment. Additionally, gender role conflicts on the part of noncommissioned officers had a negative

effects on soldiers' adjustment. This suggest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s might be

reduced by enhancing the leadership competencies of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n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rmy noncommissioned officer, Leadership competency, Gender role conflicts, Adjustment of soldiers to the

army environment


